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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깐! 첫 번째 엘티에 왔을 때 이런 순간이 일케 빨리 오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논데 벌써 두 번째
엔너볼 맞이하게 되었군요.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여성제라는 큰산만 넘으면 집국일들도 마무리
나세에 점어둘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가자면...

하나!一l획측겨쒜실쇌갚~직쇌용 - 12대에서의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었고 총무 개인적으로 보면 행
사의 성험이 없어 기천만원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감을 익히지 못하였던 탓에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빨리
나오지 못했었습니다. 1학기 엘티와 3월달에 작성한 예산안은 12대의 예산안을 대부분 참고한 것이었으며, I3대민
의 목수성음 감안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. 제대로 된 예산안은 5월 9일경에 나왔는데 거의 중간 결산 작업과 병
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예산안은 비록 2학기 학생회비 금액이 확성되
시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1학기 예산안을 작성훙할 때보다 빠르고 짜임새있게 작성해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- 喆

두울! 예심←직-칙-봐 - 홍보 부족과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많은 아쉬움과 함께 엄청난 이월액을 남긴 사업이었습
니다  .;; 먼저, 여성학 수업에 대한 수시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13대 예산 자치제의 특색이라 할 수도
있었는테, 수시 지원 홍보를 화장실 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하였으나 많은 학우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
다 그리고, 여성학 수업에 직접 들어가논 방식의 홍보도 잘 활용할 수 있었다면 보다 많은 학우들이 수시지원에
대해 관심올 가질수 있었을 것입니다. 수시 지원 홍보를 각 수업마다 조모임이 활성화되기 직전인 3월 말 경부터
후I '히 폄쳤다면 보다 많은 학우늘의 참여를 이끌어낼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 참고로 2학기때는 9월 밀

을 세워보겠습니다.성 부더 수시지원 홍보에 들어가도록 계획

이낸 예신 자치제에서 수시지원의 의의를 살려 돈을 배정받아간 프로젝트 팀은 나윤경 선생님의 여성 교육 개론

밖터 아카라카. 팀이었습니다. 총 31만원을 배정받았논데, 이 팀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예산안을 가지고 배분받
아 간 경우였논데 나중에 결산안을 보고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예산안과 다르게 비용을 지출하였고 총여에서 지급
한 31만원이 잘 활용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배분액을 확정짓기 보다
배분 비율음 확정 짓고 결산안을 제출하는 사리에서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했었논데, 예산 자치제 최종 정리 노의
에 서

옮 JL 리

;f액운 가지고 맨붚액인 활삔어져쇠-뵈합리적으로=매분액인트쥘☞졌습H드나
느←특분륜三-른言~~류~느슴훈一二코㉤~

-,L 학내 여성 자지 단체늘의 경우는 1학기 동안 많은 비용이 도는 프로젝트률 진행하지 않고 소규모의 액수

옥 제외란 나머지 프로젝트널,l. 대.',!-분이었습니다. 가장 많은 액수률 배정받은 곳은 두입술입니다. 그리고 두입술을 제외란 나머지 쓰도섹드굳

R. 모두 소액이어서 1()096 비용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

1텐데 이번 예산 자치제에서 몇몇 여성 자치 단체둘은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 두입술의 경우 급전이 펠
요하다논 관계로 예산 자치제 이전에 총여로부터 100만원을 받아가고 예산 자치제 테이블에서 예자제 금액과 총여

녹륙며~=

지원 굽액운 확정짓겠다고 했었는데 정작 두입술은 예산 자치제 테이블에 늘어오지 않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페미
나리와 모반도 여러차례 예산 자치제 모임에 불참하였으며 최종 배분액을 결정하는 자리에도 위카와 비욘드 등 단
3개의 만위만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

사 데이볼에÷- 직 극 적 으로 나서지  않고 둔

많은 단체들이 개뻘읔론__엔소빨츠I제 참여 희망 의사만을 밝히고. 징
을 배분받아 간 것은 예산 자치제와 총여 지원금의 성격을 혼동한 것이

L. 나름없다고 여겨집니다 그
-~~~

나위물도 있었습니다2학기에

리코 단위별로 예자제 참가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논지 매번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는
一--~~

2학기에는 예산 자치세 운영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단위들에

대해 어삔 조치률 취하논 것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

I학기 예산 자치제논 위카의 레드도 언급했듯이 ‘자치'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. 총여의
-  ---  一

계산 자치세누- 분명 여느 예산 자치제와는 다른 성격이어야 할진대 , 모여서 단순히 필요한 돈을 따내가는 자리i;
여겨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

2학,l사 사사돠뵤 나서 있음 학내 여성주의자 첫모임에서 1학기 예산 자치제에 대한 문제제기블 하고 2학기 예신

슬년_쁘소-포몇-쁘록삥쇨으!L뾰 얘4흐-브노의 보는一즈L뽀-F}련했으면 합니다
잉에서 발세루 하고 좀 더 많은 얘기불 해두었어야 한 건 아닌지.. )

(그러고보니 지난 1학기 마지막 모

%리_,L. 13대부터 예산 자치세가 총 학생회비의 3()96로 하기로 하였는데 신청한 단위들에게 거의 1()()qo씩 지급히



二,L도 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(설마 다음 선거 공약에도 예자세
3()냐(, “아니겠지요?짝) 다음 학기 예산 자치제와 이번 학기 이월금을 합하면 450만원 가까이 될 터인데, 다음 학기
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단위늘이 참여하여 이 많은 돈을 배분받아 갈지 걱정이 됩니다. 여성제에 많은 참여률 유
도하여 여성제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예산 자치제 자리에 가져오는 방식과, 여성학 수업 수시지원에 대한 홍보를
강화하여 2학기 예산 자치제에서논 많은 프로젝트들이 참여하고 배분받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

세 옛 ! 종쏟끊식볶으 미 측 칙 - 팍 클 결 겪 판 을 1 획 측 거 一 결 싶 오늘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. 잠시 헤매긴 하였지만 누락된

섯 없이 잘 징리 된 내용으로 자신합니다 一1나마 몇 안되는 총무 사업 중에 잘 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보시는 바
와 같이 14鬪682.11()원의 지출을 하였논데 1학기 초에 예상했던 150()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. 총여 행사와 예
산자치제 말고 기타 불품 구입이나 잡비에는 상당히 작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. 이는 단일 행사를 위해 구입한
을품은 행사 비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여튼.. 결산안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
데 결산 공고플 냄지에 대해 얘기해보았으면 합니다 엄청난 이월금과 잔액에 대해 빗발칠 비난도 두렵고, 시기싱
으로도 많이 지나버려서.. 그렇지만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학생회이니만큼 결산 공고를 통해 투명성을 인정받는 일
도 핀요하셌지요.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공고를 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.

정 리 ! 총무국의 사업은 예산안 작성, 예산 자치제 결산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지만 항상 귀찮고 신경쓰이는 작업
잉운 점감합니다. 지급받지 못한 영수증, 밀려간 돈, 지급할 돈 등을 항상 신경써야하고, 영수증을 보면서 어디에
쓰인것인지 몰라 헤매기도 하고. 이 돈을 어느 내역에 넣어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이
없어 입금 못해줄 때 기획사의 독촉 전화를 받는 것도 고통이구요.

총무로서 집국들에게 부탁드릴 것은,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, 영수증에는 어디에 쓴 돈인지 간단히 적어주
시.고. 공금음 밀려간 경우에논 빨리 갚아주시고, 쓴지 한참된 영수증을 결산 다 끝나고 뒤늦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
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.

그리고 학생처의 차기섭 선생님께 I학기 학생회비를 받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일주일 후에 총여의 새
로운 한학기 살림을 위한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. 학생처에서 결산안을 요구할 경우, 오늘 제출한 결산안과는 좀
달라야 하기에 또 한번의 결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.

지난 한학기. 정맡 많은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무사히 잘 해내온 것 같습니다. 다음 한 학기도 많은 일
뮬이 부사히 잘 진척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고, 남은 한 학기 더 잘 해나갑시다~!!


